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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employed a pretest-posttest quasi-experimental design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Respected Parents & Respected Children(RPRC)

parent education program developed for working mothers of dual-income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Methods: A total of 32 working mothers were randomly assigned to two groups,

an intervention group (n = 16) and a control group (n = 16). Mothers in the

intervention group participated in the parent education program.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program, differences between the pretest and posttest in terms

of mothers’parenting behaviors,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al role satisfaction

were compared in both groups.

Results: Mothers in the intervention group were significantly improved in their

parenting behaviors and parenting efficacy, whereas mothers in the control group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scores.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parental role satisfaction between

the intervention group and the control group.

Conclusion/Implication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RPRC parent education

program is effective in bringing about positive changes in working mothers’parenting

confidence, which can be crucial for the future developmental outcomes of their

children.

❙key words RPRC parent education program, parenting behavior, parenting efficacy,

parental role satisfaction.

Ⅰ. 서 론

현대 사회의 변화와 함께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높아지면서 맞벌이 가족의 비율이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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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변화된 사회구조와 가족체계 안에서 취업모들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게 되었으며(Greenhaus, Parasuraman, & Collins, 2001), 이는 자녀양육에 있어서 이상적인

부모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시간압박, 역할긴장, 역할과중 및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한

다(김나현, 이은주, 곽수영, 박미라, 2013; 김애란, 2010; Coverman, 1989).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

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결혼시점 또는 첫째아 출산 시점에 40% 정도의 취업 여성이 노동시장을

이탈한다고 보고하였다(박종서, 2016). 기혼 취업여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보육정책 및

일-가정양립지원정책 등 다양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주양육자로서 어

머니에게 자녀양육의 역할과 책임수준을 묻는 현실에서 취업모는 자녀양육을 위한 에너지와 시

간의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한국 사회 내 남편의 가사분담이 아내의 절반에도 이

르지 못하며, 자녀를 돌보는 등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돌봄 또한 아내가 남편에 비해 두 배 이상

수행한다는 것(통계청, 2014)은 취업모의 이중역할에 대한 어려움을 보여주는 현실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취업모들은 직장으로 인해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자녀양육에

대한 죄책감을 더 느끼며(정유진, 정귀언, 2015), 양육스트레스 또한 남편에 비해 더 높았다(김기

현, 2000; 문혁준, 2004; Duxbury & Higgins, 2001). 특히 맞벌이 가정 취업모의 행복감이나 역할

만족도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김민정, 2006)에서, 여

성이 일과 양육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가느냐 하는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이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양육부담의 형태를 파악하여 이를 경감시켜줄 수 있는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동안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나, 대부분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곽정인, 2000; 최정욱, 2000; Brooks-Gunn, Han, & Waldfogel, 2002; Sitimina,

Fikryb, Ismailc, & Husseinb, 2017)이나 취업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 부모역할만족도 및 역

할갈등에 미치는 요인탐색(김혜신, 김경신, 2003; 노진아, 2003; 한은주, 2000; Barnett & Marshall,

1992; Cooklin et al., 2015; Deuling & Burns, 2017; Hill, 2005) 등이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취업

모들은 자신이 경험하는 물리적, 정서적 어려움과 시간적인 한계로 인해 자녀양육과 관련한 부

모교육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는 반면(문혁준, 2000; 박영순, 2005; 박정임, 2017; 정보미, 김낙흥,

2016; 최혜진, 2003), 이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는 상대적으

로 부족한 편이다(박정자, 2010; 이남희, 2014; 조은주, 2017). 사회적 변화에 따라 가족구조나 유

형이 다양해지면서 현재는 여러 형태의 부모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모교육을 받는 수요자

의 접근성으로 인해 취업모들이 겪는 다양한 양육 상황에서의 교육은 부족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취업모들이 양육에 대한 죄책감이 높은 편이기는 하나, 가능한 아동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며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이루고자 한다는 점(장현숙, 2001)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부

모역할에 대한 지원이나 교육이 필요하다. 부모역할은 어머니의 취업 자체보다는 취업모의 심리

적 상태, 양육에 대한 자신감 및 가정의 여러 가지 조건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김혜신,

김경신, 2003; 하쾌남, 정민자, 2017). 이는 취업모들이 경험하는 양육상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상

황에 맞는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생후 초기에 속하는 유아기는

인간발달의 기초를 형성하고(Shaw, Bell, & Gilliom, 2000), 부모로 하여금 자녀양육의 기초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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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 하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의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관련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부모역할과 관련하여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효능감 및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도와 같은 요인들을 보고해 왔으며, 이러한 변인들은 부모 자신의 변화뿐 아니라 자녀의 건

강한 발달과도 관련된다는 점에서 부모교육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부모가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을 하거나 양육효능감 및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경우, 부

모역할 수행이나 자녀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부모의 양육행동

과 관련하여 부모가 온정적이고 애정적인 양육을 할수록 아동은 친사회적 능력이나 자아존중감

및 학업성취도가 높은 반면(Bronstein, Ginsberg, & Herrera, 2005; Knafo & Plomin, 2006; Menon,

Tobin, Corby, Hodges, & Perry, 2007), 비일관적, 거부적,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할수록 아동의 공

격성을 비롯한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민정, 도현심, 2001; 도현심, 신나나, 박보경,

김민정, 김혜인, 2014; Knutson, DeGarmo, & Reid, 2004; Querido, Warner, & Eyberg, 2002). 특히

취업모의 경우, 양육자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죄책감으로 인해 자녀에게 물질적 보상을

하거나 자녀가 자신의 힘든 삶의 미래를 보상해 줄 것이라는 지나친 기대를 가지기도 하였다(김

나현 등, 2013). 그러나 유아기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에 대한 지식 및 기술이나 스트레스 조절과

관련한 내용의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의 양육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고(도현심 등, 2014; 한

경님, 2014), 1년 후에도 그 효과가 지속된 연구들(Breitenstein et al., 2012; Doh et al., 2016)을 통

해 부모교육은 긍정적 양육을 위한 중요한 중재적 경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취업모들이 양육

에 있어서의 죄책감을 덜고 바람직한 양육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통해 자녀와의 건강한 상호작

용을 경험하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양육효능감은 자녀양육과 관련되는 문제를 잘 관리하고 부모역할에 대한 적응을 돕는

인지적 특성으로, 양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잘 알려져 있다(김민정, 2008; 김현미, 도

현심, 2004; 문태형, 2002). 부모의 높은 양육효능감은 자녀의 신호를 잘 이해하고 긍정적, 반응

적, 온정적이고 비처벌적이거나 자녀를 감독하는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어(Desjardin, 2003;

Leerkes & Crokenberg, 2002),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부모는 자녀에게 따뜻하고 긍정적인 태도

를 취하고 자녀를 유능한 존재로 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취업모들이 일과 가족의 균형을 잃

게 되면,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요구를 민감하게 대처하기가

어렵게 된다(하쾌남, 정민자, 2017). 그러나 취업모가 자신의 양육효능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애

정적이고 민주적이며, 합리적으로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문혁준, 2000), 취업모의 경제수

준이 높고 안정될수록 자녀의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며(이병례, 한세영, 2007), 스트레스

를 잘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i, Spector, Cooper, & Lu, 2005). 자녀 양육과 관련한 죄책감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죄책감을 이겨내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 대상 부모교육을 통해 양육

효능감이 증진된 연구(한경님, 2014)는 부모교육이 양육에 대한 자신감과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외에도 부모역할만족도는 부모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얻게 되는 만족감으로(양소남, 2011),

부모양육행동과 부모역할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고, 자녀의 발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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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취업모들이 부모역할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부모역할 만족도는 이후 부모역할 수행에도 중

요한 영향을 미치고(문혁준, 2001; 이병례, 한세영, 2007), 아동의 주도성, 사교성 및 협조성 등의

사회적 능력이나 아동의 복지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김민정, 2006; 김상미, 2013)에서 부

모역할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다. 부모역할만족도는 단일 차원의 개념보다는 다

차원적인 개념으로 정의되는데, 일반적인 만족감, 부모-자녀관계, 배우자의지지, 부모역할 갈등

및 자녀의 지지 등을 포함한다(현온강, 조복희, 1994). 부모역할만족도는 성인의 전반적인 만족

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이기순, 2003), 부모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지지

와 같은 부부관계나 부모-자녀 관계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다. 특히, 배우자

가 양육자로서 적극적일수록(정현희, 2003), 일-가정의 갈등이 낮을수록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아

진다는 점(김안나, 권영숙, 2014; 배지혜, 서혜영, 이숙현, 2002)에서, 부모공동양육이나 양육친화

적인 부부관계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맞벌이 가정의 취업모가 직장과 자녀양육을 병행

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부모 개인의 차원 뿐 아니라 부부관계나 자녀의 삶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

다는 점에서(Bronfenbrenner & Morris, 2007; Parke, 2004), 이들이 건강한 양육을 수행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매우 의미가 있다. 부모역할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매우 필수적이라

는 점에서, 바람직한 양육행동 뿐만 아니라 양육효능감 및 부모역할만족도를 키울 수 있도록 돕

는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은 이론적, 실천적으로도 매우 주목할 만하다.

앞서 살펴본 연구들을 통해 자녀발달이나 양육에 대한 정보가 많은 취업모일수록 부모역할

수행정도가 높았고, 자녀발달에 대한 지식의 정도는 미래의 자녀발달을 예측하였으며, 부모로서

의 자신감도 높아졌다(박정자, 2010; Massengill, 2004). 즉,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부모의 양육행동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양육효능감이나 부모역할만족도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김선희, 2006; 도현심, 김민정, 신나나, 박보경, 최미경, 2013; 이혜진, 2014; 한경님, 2014). 그

러나 기존 선행연구들은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취업모를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행동,

양육효능감 및 부모역할 만족도를 함께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으며, 부모교육이 취업모의 의사

소통능력이나 부모효능감 및 부모역할에 대한 관심과 흥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

고하는 정도였다(구희정, 2016; Hartung, & Hahlweg, 2010; Hawkins, Roberts, & Tomi-Ann, 1992).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의 중요성과 의의는 강조되지만, 부모교육 현장에서는 현실적인

이유로 부모교육의 참여율이 저조하다. 따라서 취업모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요구도를 고려하여(문혁준, 2000; 박영순, 2005), 취업모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에

서의 어려움과 부모로서의 죄책감을 낮추고,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현실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양육 지식과

기술을 포함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의 근거가 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도현심(2012)의 ‘부모존경-자녀존중

(이하, 부존자존)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1994년에 개발이 시작된 이래 여러 연구들(도현심 등,

2013; 도현심 등, 2003; Kim, Doh, Hong, & Choi, 2011)을 거쳐 2012년에『첫 부모역할 책』의 발

간과 함께 최종 완성된 증거 기반(evidence-based) 프로그램이다. 부존자존 프로그램은 8회기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Adler와 Dreikurs의 민주적인 부모-자녀관계를 강조하는 평등성 이론에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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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을 두고 있으며(Dreikers & Soltz, 1964), 국내문화와 정서를 접목한 프로그램이다. 이는 상호존

중적 부모-자녀관계에 초점을 둔 양육관련 내용으로, 부모들이 올바른 자녀양육에 대한 신념, 지

식, 그리고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 부모가 바람

직한 양육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됨에 대한 이해를 비롯하여, 아동의 발달이나 문제행동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그에 따른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실제적인 지도방법이나 기술을 훈

련하도록 한다. 부존자존 부모교육은 유아기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을 원형으로

하여, 최근 들어 걸음마기, 유아기 및 학령초기 자녀를 둔 어머니 대상, 보육교사 및 양육시설의

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반복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김

민정, 2008; 김민정, 2015; 김민정 등, 2015; 김수지, 송승민, 윤지은, 신나나, 2015; 도현심 외,

2016; 도현심 외, 2013; 송승민 외, 2015; 이선희, 도현심, 이운경, 오혜진, 신정희, 2016; Doh et

al., 2016; Kim et al., 2011 등). 본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교육에 참가한 어머니들은 양육행동, 양

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 등의 양육관련 변인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고, 보육교사나 기관장의

경우는 아동 및 자신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양육에 대한 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취업모를 대상으로 부존자존 부모교육 프

로그램을 실시하고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증거기반 프로그램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부존자존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조하고 있는 유전과 환경, 아동의

다양성과 보편성, 전생애적 발달, 양육에서의 다정함과 단호함, 평상시의 관심과 격려, 경청과

공감, 논리적 설명, 실수는 학습의 기회, 잘못된 행동의 원인 밝히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부

모공동양육, 모델로서의 부모에 관한 자녀양육의 12가지 기본개념과 유아기 아동의 발달특성에

맞는 부모역할, 기본생활지도,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 등의 내용을 토대로 하되, 맞벌이 가정의

상황에 맞도록 그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예를 들면, 1회기에는 유아기 아동과 부모에 대한

이해로, 취업모들이 경험하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는 취업모의 경우

일과 가족영역으로부터 오는 역할 압력에서 발생하는 역할 간 갈등을 겪으며, 부부관계가 단절

되거나 위기를 경험하기 때문이다(김혜신, 김경신, 2003). 그러므로 부부의 원활한 관계 안에서

양육과 가사 일을 분담하여 취업모의 심리적, 신체적인 피로감을 덜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고 보았다. 2회기는 유아기 발달과 부모역할에 대한 내용으로, 자녀의 사회정서 발달에 있어 자

녀의 또래관계를 위해 양적인 시간을 충분히 해 주지 못하는 죄책감을 덜고, 또래관계에서의 질

적인 시간의 중요성을 포함시켰다. 3회기는 부모존경-자녀존중 자녀양육의 12가지 기본개념을

강조하는 회기로, 부모공동양육을 통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분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

였다. 4회기에는 자녀양육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기술로, 자녀와의 질적인 시간이 가지는 의미

를 강조하였다. 취업모들은 직장에서의 근무시간으로 인해 자녀양육에 대한 참여의 정도가 양적

으로 적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경우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에는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질 높은 모-자녀 시간을 만들며 평소 부족한 시간을 보충하려고 한다는 점(Hoffman, 1989)에서,

질적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5, 6회기는 기본생활습관이나 아동행동지도에 관한

실제적인 내용으로, 취업모들이 현실에서 당면한 문제를 공유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한, 각 회기별로 맞벌이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동영상 자료를 통해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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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재집단(N = 16) 통제집단(N = 16)

전체
빈도(%) 빈도(%)

자녀 성별

남아 8(50.0) 8(50.0) 16(50.0)

여아 8(50.0) 8(50.0) 16(50.0)

자녀 연령

만 3세 4(25.0) 3(18.8) 7(21.9)

만 4세 5(31.3) 7(43.7) 12(37.5)

만 5세 7(43.7) 6(37.5) 13(40.6)

<표 1> 연구참가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 (N=32)

극이나 실습 및 토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본 프로그램은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들이 양육에 대한 신념,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도록 단계적으로 구성하였고, 이론과 실

제적인 내용을 균형있게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취업모를 대상으로 부모존경-자녀존중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즉,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중재집단 취

업모들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은 통제집단 취업모들과 비교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 양육효

능감 및 부모역할만족도에서의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존경-자녀존중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후,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양육효

능감 및 부모역할만족도가 긍정적으로 향상되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3-5세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어

머니들로, 본 부모교육에 참여한 중재집단은 23명, 통제집단은 30명이다. 중재집단은 6회기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5회 이상 참가한 경우로 최종적인 연구대상은 중재집단 16명과 통제집단 16명

이다.

자녀의 성별은 남아가 16명(50%), 여아가 16명(50%)이었다. 자녀의 평균 연령은 만 4.31세(SD

= .97)이었으며, 출생순위는 외동이가 10명(31.2%), 첫째가 12명(37.5%), 둘째가 8명(25.0%), 셋째

이상이 2명(6.3%) 이었다.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7.59세(SD = 2.27)였고, 어머니의 학력은 대학졸

업이 19명(59.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학원 이상이 6명(18.7%)이었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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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재집단(N = 16) 통제집단(N = 16)

전체
빈도(%) 빈도(%)

자녀 출생순위

외동이 4(25.0) 6(37.5) 10(31.2)

첫째 7(43.8) 5(31.3) 12(37.5)

둘째 4(25.0) 4(25.0) 8(25.0)

셋째 이상 1( 6.2) 1( 6.2) 2( 6.3)

어머니 연령

30-39세 14(87.5) 13(81.3) 27(84.4)

40-49세 2(12.5) 3(18.7) 5(15.6)

어머니 학력

고등학교 졸업 3(18.8) 1( 6.2) 4(12.5)

전문대 졸업 2(12.5) 1( 6.2) 3( 9.4)

대학교 졸업 8(50.0) 11(68.8) 19(59.4)

대학원 이상 3(18.8) 3(18.8) 6(18.7)

<표 1> 계속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양육효능감, 부모역할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척도는 어머니에 의하여 평가되었고,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 부

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Likert식 척도로 응답하여 점수가 높으면 각 변인의 특성이 높다

는 것을 나타낸다.

1) 양육행동

양육행동은 Schaefer(1965)가 개발한 어머니 양육행동 척도를 수정․번안한 박영애(1995)의 척

도에 기초한 김문정(2004)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30문항으로 하위요인은 구체적으

로 온정․수용(10문항), 거부․제재(10문항) 및 허용․방임(10문항) 으로 구성된다. 각 하위요인

별 문항의 예로는 온정․수용의 경우 “나는 아이를 기쁘게 해 줄 일들을 잘 생각해 낸다.”, “나는

아이가 한 일이 자랑스럽고 중요한 것처럼 느끼게 해준다.” 등의 문항이 있으며, 거부․제재의

경우 “나는 아이 때문에 속상하다는 말을 자주 한다.”, “나는 아이가 조금만 잘못을 해도 금방

화를 낸다.” 등이, 허용․방임의 경우 “나는 아이가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다.”, “나는 어떤 것이든 아이가 싫다고 하면 그만 두라고 한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요인별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를 살펴보면 온정․수용은 .77과 .75, 거

부․제재는 .77과 .80, 허용․방임은 .79와 .8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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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은 Gibaud-Wallstone과 Wandersman(1978)의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PSOC)를

수정․번안하여 사용한 김민정(2008)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효능감(8문항)과 부모

로서의 불만족감(9문항) 등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각 하위요인별 문항의 예로는 부모로서의 효능감의 경우 “나는 부모의 행동이 자녀에게 어

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알고 있다.”, “부모 역할은 할 만하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어떤 문제도 쉽게 해결된다.” 등이, 부모로서의 불만족감의 경우 “나는 아침에 아무 것도 해낸

것이 없다는 느낌으로 일어나고, 밤에도 그런 느낌으로 잠자리에 든다.”, “부모로서 어려움을 느

낄 때는 내가 현재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이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각 요인별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부모로서의 효능감은 .73과 .67, 부모

로서의 불만족감은 .57과 .63이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가 낮게 나온 ‘부모로서의 불만족감’의

신뢰도와 관련하여, 다른 부존자존 프로그램 효과검증 연구들은 .70이상의 신뢰도를 보였다(김

민정 등, 2015; 이선희 등, 2016).

3) 부모역할만족도

부모역할만족도는 현온강과 조복희(1994)가 개발한 척도를 이승현(2008)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요인은 일반적 만족도(11문항), 부모-자녀관계(10문항), 배우자 지지

(10문항), 부모역할 갈등(11문항), 자녀의 지지(6문항)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은 총 4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의 예로는, 일반적 만족도의 경우 “나는 자녀가 내 생활에 활력을 주어

만족한다.”, “나는 아이가 성장해감을 보게 될 때 뿌듯하다.” 등이, 부모-자녀 관계의 경우 “나는

아이와 사이가 좋은 편이어서 기쁘다.”, “아이와 함께 있으면 대부분 즐겁고 재미있게 시간을 보

낸다.” 등이, 배우자 지지의 경우 “남편은 아이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나와 함께 의논하는 편

이어서 좋다.”, “남편이 비교적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므로 나는 이에 만족한다.” 등이, 부모역

할 갈등의 경우 “나는 가끔씩 아이에게 지나치게 비관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이는 내 친구

들 앞에서 나를 무척 짜증나게 한다.” 등이 포함된다. 자녀의 지지 문항의 예로는 “나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아이는 날 위로해주고 격려해 준다.”, “아이는 나의 좋은 말상대가 되어준다.” 등

을 들 수 있다. 각 요인별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일반적 만족

도는 .81과 .67, 부모-자녀 관계는 .65와 .75, 배우자 지지는 .95와 .96, 부모역할 갈등은 .83과 .80,

자녀의 지지는 .62와 .75이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부존자존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

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사후 조사 설계를 이용하였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이전

과 후에 각 중재집단과 통제집단에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실시하여 실시 이전과 후에 연구

변인들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표 2>).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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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사전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

중재집단 Ο1 X1 Ο2

통제집단 Ｏ3 Ｏ4

Ο1 Ο3 : 사전검사

X1 : 부모교육 프로그램

Ο2 Ο4 : 사후검사

<표 2> 연구설계

1) 1단계: 사전조사

본 연구의 중재집단 대상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거주하는 민간 어린이집과 온라인 카페를 통

해 27명이 모집되었다. 개별적으로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 후,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가에

동의한 23명의 어머니들을 선정하였고, 이들은 소그룹 진행의 이점과 이동거리를 최소화하기 위

해 세 개의 중재집단에 배치되었다. 통제집단은 서울시에 위치한 민간 어린이집을 통해서 모집

하였는데, 본 연구에 대해 어머니들에게 설명을 진행한 후 이에 동의한 어머니 30명이 포함되었

다. 사전조사는 2017년 5-6월에 부모교육 첫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연구대상에게 실시하였으며,

시간은 약 30분가량 소요되었다. 통제집단은 비슷한 시기에 본 연구자들이 통제집단에 포함된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교사를 통해 30명의 어머니들에게 질문지를 배부하고, 응답한 질문지를 동

봉하여 교사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을 통해 회수하였다.

2) 2단계: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23명의 중재집단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주 1회에 2.5시간씩 6주 동안 실

시하였다. 기존 부존자존 부모교육은 주 1회, 2시간씩 8회기로 운영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현실

적인 이유로 기존 6회기로 구성하되 한 회기당 2시간 30분씩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내용을 유지

하고자 하였다. 또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참여율을 높이고 부모들이 실제 양육 경험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소그룹 운영의 강점을 활용하고자, 참여 가능한 요일에 따라 각 집단을 구분

하여 각 집단별 참가자는 5∼11명이었다(평균 7.6명). 이 외에도 베이비시터 제공을 통해 어머니

들이 부모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각 집단별 부모교육은 집단 1(7명)과 집단 2(11

명)는 5월 26일∼6월 30일에, 집단 3(5명)은 6월 14일∼7월 19일에 진행하였으며, 시간은 오후

6:30∼9:00로 2시간 30분가량 실시하였다.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매 회기 도입, 전개 및 마무리 단계로 운영하였다. 도입에서는 부모가

일주일 동안 변화하고자 노력한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자녀양육 관련하여 토론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경우에 사전에 기록지를 통해 제출하도록 하였다. 전개에서는 회기별 주요 내용을

교육하고, 이와 관련한 역할극이나 실습 등의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이해를 돕기 위한 관

련 동영상 자료를 포함하였다. 마무리에서는 양육 관련하여 토론하고 싶은 점과 해결방법에 대

해 의견을 나누고, 본 회기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부모교육에 참가하는 강사 및

부모들간에 소속감과 친밀감을 증진하고 양육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온라인 SNS를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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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교육 강사는 아동학 전공 박사 3명으로, 수년간의 아동상담 및 부모교육의 리더를 한 경

험이 있고 본 프로그램으로 부모교육 전문가 훈련을 받은 후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들이

다. 각 집단 간 동질성을 위해 연구진과 강사와의 지속적인 대면회의와 온라인 SNS를 통해 프로

그램의 목표와 운영방법 및 내용을 공유하였다.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맞벌이 취업모들이 올

바른 자녀양육에 대한 신념,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주목표로 한다. 본 프로그램의 회기

별 주제 및 내용은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표 3>).

회기 주 제 교육 내용

1 유아기 아동과 부모 ∙부모로서의 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부모역할

∙아동은 누구인가?

∙기질의 개인차, 아동발달의 개념

2 유아기 발달과 부모역할 ∙발달의 원리

∙아동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취업모의 양육행동

∙형제자매관계

3 부모존경-자녀존중 자녀양육의

기본 개념

∙다정함과 단호함에 근거한 자녀양육 유형

∙상호존중적 자녀양육의 기본 개념

4 부모존경-자녀존중 자녀양육

기술: 예방과 해결

∙아동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이해

∙올바른 칭찬과 벌

∙감정완화시간, 질적 시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방법, 선택권

5 부모존경-자녀존중 자녀양육의

실제(1): 기본생활습관

∙식습관, 기상 및 취침 시간, 가사, 성교육

6 부모존경-자녀존중 자녀양육의

실제(2): 아동행동지도

∙수줍음, 공격성, 떼쓰기, 거짓말 등의

부적응행동의 특성, 원인, 예방법 및 해결방법

∙마무리

<표 3>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회기별 주제 및 교육 내용

3) 3단계: 사후조사

사후조사는 중재집단의 경우 마지막 회기인 6회기를 마친 후 사전조사와 동일한 질문지로 실

시하였다. 통제집단은 비슷한 시기에 연구자들이 기관을 방문하여 교사를 통해 질문지를 배부하

고 회수하였다. 사전조사에 응답한 어머니들 가운데 사후조사에 응답한 경우는 중재집단은 21

명, 통제집단은 30명이었다. 그러나 중재집단 가운데 부모교육 6회기 중 5회기 이상 참가한 어머

니들이 16명으로, 중재집단과 통제집단을 동수로 배정하기 무선표집 방법에 의해 각각 16명씩,

총 32명이 본 연구의 최종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도구의 내적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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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그룹
사전 사후

t
M SD M SD

온정⋅수용
중재집단 3.02 .27 3.12 .30 -1.51

통제집단 3.23 .33 3.23 .27 -.11

거부⋅제재
중재집단 1.78 .42 1.56 .30 2.88*

통제집단 1.63 .37 1.65 .43 -.46

허용⋅방임
중재집단 1.79 .28 1.71 .38 1.43

통제집단 1.96 .42 1.87 .32 1.45

*p < .05.

<표 4>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집단별 사전-사후 비교 (N=32)

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중재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조사 결과에서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으로 두 집단 간에 연구변인들의 차이를 살펴보았고 각

중재집단과 통제집단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집단별로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들의 양육행동, 양육효능감 및 부모역할만족도에서의 변화

를 살펴보기 위하여 부존자존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에서의 점수를 비교하

였다. 본 분석에서 앞서 중재집단과 통제집단의 변인들 간의 사전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양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t =

-1.93∼ 1.28, p > .05). 이에 각 집단별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에서 측정된 각 변인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양육행동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양육행동 각 하위요인에 미친 영향을 사전 및 사후조사의 점

수를 비교하여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중재집단의 경우 거부․제재의 사후조

사 점수가 사전조사 점수에 비해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t = 2.88, p < .05). 즉, 부모교육 프로그램

이 중재집단 어머니의 양육행동 하위요인인 거부 및 제재적인 양육행동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하위요인들 중 온정․수용과 허용․방임은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점

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집단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행동

의 모든 요인에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점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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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그룹
사전 사후

t
M SD M SD

부모효능감
중재집단 2.78 .30 2.85 .30 -1.01

통제집단 2.80 .33 2.91 .25 -2.10

부모로서의

불만족감

중재집단 2.11 .32 1.91 .33 2.31*

통제집단 2.02 .29 2.02 .31 -.70

*p < .05.

<표 5>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집단별 사전-사후 비교 (N=32)

변수 그룹
사전 사후

t
M SD M SD

일반적 만족도
중재집단 3.32 .28 3.34 .25 -.25

통제집단 3.37 .37 3.49 .19 -2.04

부모-자녀관계
중재집단 2.79 .22 2.89 .30 -1.64

통제집단 2.91 .32 3.02 .29 -1.95

배우자 지지
중재집단 2.68 .64 2.65 .72 .17

통제집단 3.00 .57 3.05 .47 -.71

부모역할 갈등
중재집단 1.99 .46 1.84 .39 1.76

통제집단 1.99 .47 1.87 .39 1.00

자녀의 지지
중재집단 3.36 .30 3.26 .36 1.06

통제집단 3.23 .36 3.29 .41 -.52

<표 6>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에 대한 집단별 사전-사후 비교 (N=32)

2.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비교해 본 결과, 중재집단에서만 부모로서의

불만족감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t = 2.31, p < .05). 즉,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가 후, 중재집단의

어머니들은 프로그램 참가 이전보다 부모로서의 불만족감을 더 낮게 지각하였다. 반면, 통제집

단에서는 두 가지 하위요인과 전체 양육효능감에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간에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5>).

3.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

중재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에 의해 측정된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에 차이

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표 6>). 그 결과,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 하위요인인 일반적 만족도,

부모-자녀 관계, 배우자 지지, 부모역할 갈등 및 자녀의 지지가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중재집단: t = -1.64 ∼ 1.76, ps > .05, 통제집단: t = -2.04 ∼ 1.00, ps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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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취업모를 대상으로 부존자존 부모교육 프로그램

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중재집단의 경우는 6회기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

고, 통제집단에는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았다. 사전 동질성이 확인된 두 집단 간에 부모교육 프

로그램 실시 전후에 중재집단과 통제집단 각각에서 어머니가 지각한 어머니의 일반적 양육행동,

양육효능감 및 부모역할만족도가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

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효과적

인지 살펴본 결과, 중재집단의 경우는 양육행동의 하위요인들 가운데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이

감소되었다. 그러나 통제집단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외 온정․수용 및 허

용․방임적 양육행동은 양 집단 모두에서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맞벌이 가정의 취업모를 대

상으로 한 기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취업모의 부모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 및 부모교육 요

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들(문혁준, 2000; 박영순, 2005; 박정임, 2017; 장현숙, 2001;

정보미, 김낙흥, 2016; 채영희, 2008; 최형윤, 2007)이나 맞벌이 가정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김애란, 2010; 이정숙, 1999; 이남희, 2014)에 집중되어,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취업모

를 대상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영․유아

기 및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들과 비교해 보면,

부모의 거부적․통제적이거나 허용적․권위주의적, 부정적이고 역기능적 양육태도가 감소한 연

구결과들(김상언, 2015; 김종운, 이명순, 2009; Fujiwara, Kato, & Sanders, 2011; Trotter & Rafferty,

2014)과 유사하다. 또한 본 연구는 유아기 및 학령 초기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부존자존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어머니의 강압적․거부․제재 양육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변화한 선행연구들

(김민정 등, 2015; 도현심 등, 2013)에 이어, 부존자존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유아기 자녀를 둔 맞

벌이 가정의 취업모들에게도 유사하게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 자녀

를 둔 맞벌이 가정의 취업모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자녀를 거부하거나 지시하는 등의 부정

적인 양육행동이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어머니들은 유아기 발달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공감적 태도의 중요성 및 유아행동 지도를 위한 예방

및 해결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결과로 보인다. 더불어, 올바른 양육신념

을 획득하고 내면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자녀의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을 이해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온정․수용,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은 두 집단 모두 사전, 사후에 유의한 변화가 발견되

지 않았다. 이는 영․유아기 자녀를 어머니들이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어머니의 애정

적․자율적인, 혹은 민주․자율적, 애정․수용적 양육행동이 증가되고 방임적 양육태도가 감소

한 연구들(구희정, 2016; 김상언, 2015; 김종운, 이명순, 2009; 진이진, 이미옥, 2011; Shaw,

Dishion, Supplee, Gardner, & Arnds, 2006)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부모교육을 통해 어머니들

이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의 방법을 배웠다하더라도 맞벌이 가정의 특성상 자녀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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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보살핌을 제공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고, 유아가 어머니보다 대리양육자와 함께 보내거

나 상호작용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가 있다(이금진, 2006)는 점에서 이해해볼 수 있다. 또

한, 부모의 행동적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부모교육은 대체로 9회기 혹은 그 이상 진행될 때

효과적이라고 한 선행 연구결과들(이재림, 김지애, 차동혁, 이향희, 2013; 정계숙, 유미숙, 차지

량, 박희경, 2013; 조경란, 함경애, 천성문, 2013)과 일-가정의 양립이라는 상황에서 취업모의 양

육스트레스가 큰 점 등을 고려해 볼 때(김나현 등, 2013; 박정임, 2017), 6회기 부모교육 참여 후

양육행동의 의미 있는 변화가 측정되기에는 다소 짧은 기간이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현실적으로 취업모들이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고,

교육에 참가하는 동안 자녀 돌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하므로 다회기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데 따르는 한계점 또한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이금진, 2006). 따라서 맞벌이 가정

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은 자녀 돌봄의 문제 해결과 더불어 직장으로 찾아가는 부모

교육, 사이버 및 대면 교육의 통합적 접근 방법을 활용하거나 배우자나 조부모 등 대리양육자들

을 포함하여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다양한 시도가 요구된다.

둘째,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증가에 효과적인지 살펴본 결과, 중재집

단 어머니들은 부모로서의 불만족감이 감소된 반면, 통제집단에서는 사전-사후조사 점수 간에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맞벌이 가정이나 유아기 자녀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

육이 자녀양육과 관련된 문제를 잘 관리하는데 동기를 제공하는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킨 연구들

(구희정, 2016; Bor, Sanders, & Markie-Dadds, 2002)과 부분적으로 유사하다. 본 부모교육 프로그

램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취업모들이 자녀와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없다는 죄책감을 극복하

고,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낸 것이 없다는 느낌, 부모로서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느끼거나 부모역할을 긴장되고 불안하게 여기는 부모로서의 불만족감이 감소되었다는 것은 매

우 고무적인 결과라 하겠다. 특히, 부모로서의 역할에 불안하거나 불만족하지 않고 양육효능감

을 느낀다는 것은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양육에 참여하여 자녀의 자율성을 격려하거나 덜 통제

적인 양육을 하는 등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자녀의 신체․인

지․사회․정서적 발달 측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문혁준, 1999; 안지영, 박성연, 2003; 박

정자, 2010; Mondell & Tyler, 1981)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프로그램에 참가한 어

머니들이 교육시간을 통해 ‘워킹맘’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나눔으로써 서로에 대

한 격려와 지지의 장을 경험한 결과로 생각된다. 더불어 자녀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양육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학습하게 되는 경험은,

자녀양육에 대한 막연한 정서적 불안감에서 벗어나게 되는 상태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본 연

구는 유아기 및 학령 초기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부존자존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들(김민정 등, 2015; 도현심 등, 2013; 이선희 등, 2016)에 이어,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취업모들에게도 부분적으로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부모로서 자신이 배울 만한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스스로 어머니의 역할

에 익숙하며, 양육과 관련된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인지적 차원에서의 부모역할 효

능감에서는 중재집단, 통제집단 모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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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 바와 같이 맞벌이 가정의 어머니로서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고, 일-가정 양립이라

는 갈등 상황에 있으므로 충분히 자녀를 잘 안다고 여기거나, 개인적인 기대에 부합할 만큼 자

녀를 돌보고 있고 바람직한 양육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이

러한 부모로서의 역할 효능감이 단기간의 교육으로 충족되기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일-가정의 양립이라는 두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의 취업모들이 바

람직한 양육과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더

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본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양육효능감과는 달리 부모역할만족도의 경우

에는 중재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서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부모교육을 통해 취업모의 부모역

할만족도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유아기 및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

으로 부모역할만족도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들을 보면,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부모의 역

할만족감(한경님, 2014)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부모의 부모역할만족도

(윤혜미, 2000)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연구들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프로그램

이 맞벌이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실시된 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6회기라는 교육기간이 부모역

할의 일반적인 만족도, 부모역할 갈등, 배우자 지지, 부모-자녀 관계 및 자녀의 지지 등에서의 변

화를 초래할 만큼 충분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역할만족도

는 양육행동 및 부모역할을 예측하거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장영심, 조영

숙, 2014), 특히 취업모의 부모역할만족도는 이들의 연령과 학력, 부의 학력, 부모의 직업과 같은

부모의 개인적인 특성과 배우자 지지, 역할 갈등, 가정 내 주양육자에 대한 인식, 가족형태, 직장

의 근무시간의 융통성 및 직장의 분위기, 자녀의 보육시설 등과 같은 사회적․환경의 질적 특성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강수경, 정미라, 김민정, 2015; 최외선, 제석봉, 이경민, 2007; Olson,

Frieze, & Detlefsen, 1990). 이러한 연구들에 근거해 볼 때, 양육행동이나 양육효능감의 경우는 교

육을 통한 어머니의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반면, 부모역할만족도는 부부관계, 직

장 등 사회적 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들에서는 부모역할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관련 변인인 개인적․관계적․사

회적․생태학적 요소를 고려한 다차원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설계가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과 더불어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

구에서는 맞벌이 가정 취업모들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의 8회기 부존자존 프로그램을

6회기로 수정하여 진행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효과검증과 관련하여 추후에는 8회기로 진행

한 후 그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에 사전-사후

조사 간의 차이만을 살펴봄으로써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 추후 조사를 실시하여 사전-사후-추후 연

구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으로 부모공동양육은 맞벌이 가정의 경우 더욱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만을 참가자로 선정함으로써 아버지를 포함

하지 못하였다. 추후에는 아버지를 포함하여 부모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그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어머니의 보고에만 의존하여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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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을 측정함으로써 다양한 보고자의 평가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

육행동에 대한 자료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관찰 및 아버지

나 조부모, 다른 대리양육자들의 보고와 같은 다양한 측정방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부존자존 부

모교육 프로그램을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취업모를 대상으로도 그 효과성을 살펴봄

으로써 또 다른 증거기반(evidence-based) 프로그램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

로 한 부모교육의 요구도는 높은 편이지만, 실제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가지는 의미는 크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프로그램은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취업모들의 부정적 양육행동과 부모로서의 불만족감은 감소시키고, 전

반적인 양육행동과 양육효능감은 증진시켰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어머니 양육에 대한 변

화를 통해 부모-자녀관계를 개선할 뿐 아니라, 이후 아동발달의 긍정적인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적 의미가 있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영유아보육 및 교육 현장, 지역사회

및 직장에서 맞벌이 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기 위한 부모교육의 기초적 자료로도 활용

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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